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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 31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 Model 4와 7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의 관계에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여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미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우울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COVID-19 stress and parental role stress on depression, and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at regulate these relationshi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4 mo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CESS macro Model 4 and 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COVID-19 stress directly affected depression, that is, the higher the COVID-19 stress, the higher the depression. Second, the mother’s parental role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Third,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others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parental role stres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parental role stress. Finall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rol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Thi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less the effect of COVID-19 stress on depression through parental role stress. Th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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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64만 건 이상의 확진사례 및 5,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돌파 감염의 사례가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함과 지속기간의 연장은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Shigemura and Kurosawa, 2020). Salari 등(2020)이 코로나19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3명은 스트레스(29.6%), 불안(31.9%), 우울증(33.7%)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았으며(Islam et al., 2020),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재난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ussell et al., 2020). 특히 코로나19는 감염의 직접적 경험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자발적 격리(self-isolation)를 통해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간접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Van Bavel et al., 2020). 더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으로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는 물리적·환경적 고립은 물론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직면할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혀져 있다(Prime et al., 2020).

      코로나19는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을 부모에게 강제적으로 이양시키게 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돌봄 부담을 증가시켜 심리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Spinelli et al., 2020). Coyne 등(2020)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부모의 가사 노동시간의 증가와 양육 책임의 증가, 일과 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이전에 경계가 명확했던 부모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충돌되면서 부모역할스트레스와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보았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김성현(2021)은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전보다 부모역할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Chung 등(2020)도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자원·심리적 영역에서 느낀 부정적 영향력이 부모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부모역할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을 낮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부모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그 결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Abidin(1990)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책임과 사용 가능한 자원 사이의 지각된 불균형으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 경험으로 설명된다. 그중에서도 부모역할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이며 양육부담감, 부모됨의 이상과 실제의 차이, 부모 역할회피를 나타낸다(권정미·박영준, 201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모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됨으로써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녀를 주로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Gove와 Hughes(1979)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장병옥과 이정우(1986)는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잘 눈에 띄지 않고 반복적이며 일상적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수행에 따른 보상과 만족을 적게 느껴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것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을 높이고(박민지, 2019; 박석종, 2021; 박수연, 2019), 통제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며(전현진·김영희, 2013), 자녀의 애착발달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은, 2016). 이처럼 부모 역할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완충가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Cassel, 1976). 특히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재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Cohen and McKay, 2020). 사회적 지지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받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민미희 외, 2005; 양진희, 2016). 미국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2020)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심리적으로는 연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역경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고(Greve and Strobl, 2004; Lu et al., 2018),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은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다영·강승희, 2021; 양진희, 2016). 또한 어머니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선행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곽승주·강유선, 2017; 김선미·김정민, 2020; 박성덕·서연실, 2016).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주로 살펴보고 있어 코로나 19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효과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주는 반면, 조절효과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아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스트레스 및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방안 탐색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가족상담 및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선행연구 검토
      
        1.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 19는 많은 이들의 스트레스를 촉발시켰으며, 그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경제적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Brown et al., 2020).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Park et al., 2020; Shanahan et al., 2020). 또한 코로나 19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돌봄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Park et al., 2020), 일상생활의 제약, 통제 및 실직가능성(Göksu and Kumcazz, 2020), 치료제 부족 및 감염에 대한 두려움(Gallagher et al., 2020), 경제적 어려움, 실업,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접근 문제 등(Brown et al., 2020; Pierce et al., 2020)이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는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코로나 19 스트레스는 우울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입증되고 있다. Russell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재정·자원 관련 스트레스, 자녀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Ettman 등(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밝혀내었으며, Crasta 등(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가족스트레스와 부모의 우울 및 가족기능의 관계를 살펴본 박이슬(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족스트레스가 부모의 우울을 증가시켰으며, 증가한 우울은 가족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경주와 김석범(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중 친교 및 사교모임과 관련된 관계활동 영역이 코로나 블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에 지각하는 관계활동의 점수가 낮을수록 코로나 블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코로나19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김은하 등(2021)의 연구에서도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부모역할스트레스, 우울의 관계
        코로나19의 예측불가능함은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Shigemura et al., 2020),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Russell et al., 2020). Chung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자원, 심리적 영역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영향력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높여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낮춘다고 하였다. Daks 등(2020)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기능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현(2021)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rr 등(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들이 걱정, 분노와 좌절 등 부모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부모로서의 능력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 본 이정윤과 장미경(2008)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송유미와 이선자(2011)의 연구에서도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양진희와 김영철(2016)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예측하였으며,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의 복합적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약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곽승주·강유선, 2017; 김선미·김정민, 2020; 박성덕·서연실, 2016; 이숙정, 2011). 먼저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우울의 유병률이 3.4%인 반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면 36.4%의 높은 우울 유병률이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박은옥, 2011). 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안녕을 보호해주는 완충역할을 하며(권석만, 2003),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주어 심리적 긴장감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은비, 2016).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낮은 수준에서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경험하여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숙정, 2012), 사회적 지지는 재난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 덕분에 우울증의 증상이 줄어들 수 있다(Shi et al., 2016).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는 부모관련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박성덕과 서연실(2016)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곽승주와 강유선(201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친가 및 외가의 가족 내 지지가 자녀가치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 김선미와 김정민(2020)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로 살펴보았으며, 배우자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희(2016)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는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영향력이 확인되었다.

        Lu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Zysberg와 Zisberg(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다영과 강승희(2021)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완충효과와 직·간접적 영향력이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역할스트레스도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제약, 일상에서의 변화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구글설문조사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인터넷을 통해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역에서 수집되었다(구글 설문 https://forms.gle/XEQLi9TnbxearCbx8). 수집된 자료 중 대상 연령이 연구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부를 제외한 314부(84.9%)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3세 이상 미취학아동(35.4%), 만 3세 미만 유아(30.6%), 초등 저학년 아동(20.1%), 초등 고학년 아동(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은 여아(50.6%)와 남아(49.4%)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녀의 수는 2명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7세(SD=6.2),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1.0세(SD=6.7)로 나타났다. 학력은 어머니 4년제 졸업(43.0%), 아버지 4년제 졸업(49.4%)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고용형태는 정규직(37.3%)이 가장 많고 미취업(34.7%)이 뒤를 이었으며, 아버지의 고용형태는 정규직(72.0%)이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4)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유아
            	96(30.6)
            	성별
            	남아
            	155(49.4)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111(35.4)
            	여아
            	159(50.6)
          

          
            	자녀 수
            	1명
            	92(29.3)
          

          
            	초등 저학년
            	63(20.1)
            	2명
            	183(58.3)
          

          
            	초등 고학년
            	44(14.0)
            	3명 이상
            	39(12.4)
          

          
            	어머니 연령
            	평균(SD)
            	38.7(6.2)
            	아버지 연령
            	평균(SD)
            	41.0(6.7)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59(18.8)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58(18.5)
          

          
            	전문대졸
            	82(26.1)
            	전문대졸
            	57(18.2)
          

          
            	대학교졸
            	135(43.0)
            	대학교졸
            	155(49.4)
          

          
            	대학원졸
            	38(12.1)
            	대학원졸
            	44(14.0)
          

          
            	어머니
																		

																		고용형태
            	정규직
            	117(37.3)
            	아버지
																		

																		고용형태
            	정규직
            	226(72.0)
          

          
            	계약직·자영업
            	59(18.8)
            	계약직·자영업
            	71(19.5)
          

          
            	미취업
            	109(34.7)
            	미취업
            	2(0.6)
          

          
            	기타
            	29(9.3)
            	기타
            	15(4.8)
          

          
            	코로나19
																		

																		확진 경험
            	있음
            	90(28.7)
            	코로나19
																		

																		자가격리 경험
            	있음
            	73(23.2)
          

          
            	없음
            	224(71.3)
            	없음
            	241(76.8)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여부
            	미접종
            	24(7.6)
            	거주지역
            	충북
            	149(55.2)
          

          
            	1차 접종
            	14(4.5)
            	세종
            	45(16.7)
          

          
            	대전·충남
            	46(17.1)
          

          
            	2차 접종
            	276(87.9)
            	서울·경기
            	28(10.1)
          

          
            	기타
            	6(2.2)
          

          
            	계
            	314(100.0)
            	계
            	314(100.0)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인과 가족 주변에 코로나19 확진 경험의 여부는 없다(71.3%)의 응답이 있다(28.7%)보다 더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경험에서도 없다(76.8%)가 있다(23.2%)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2차 접종완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87.9%로 가장 높았으며, 미접종(7.6%), 1차 접종완료(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충북(55.2%), 대전·충남(17.1%), 세종(16.7%), 서울·경기(10.1%)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우울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및 대인관계(2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감정은 역채점하여 네 개의 하위 척도를 총합하여 우울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는 .936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스트레스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하, 박소영, 이예지, 박현(202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코로나19(COVID-19)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 3개 하위요인(‘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진 감염에 대한 두려움 9문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6문항의 총 15문항만을 택하여 측정하였다(Brown et al., 2020).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31로 나타났다.

        

        
          3) 부모역할스트레스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오지수(2007)가 수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부모의 디스트레스(11문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11문항) 및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8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머니의 디스트레스 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역할 디스트레스는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자녀가 생기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1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713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김순기(2016)가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정서적 지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적은 평가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Respler et al, 2012).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70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r=-.163,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모역할스트레스(r=.342, p<.001) 및 우울(r=.455,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스트레스(r=-.462, p<.001) 및 우울(r=-.42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우울(r=.73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314)

          
          

        

        
          
            
              	　
              	코로나19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모역할
																		

																		스트레스
              	우울
            

          
          
            	코로나19 스트레스
            	1
            	　
            	　
            	　
          

          
            	사회적 지지
            	-.163**
            	1
            	　
            	　
          

          
            	부모역할스트레스
            	.342***
            	-.462***
            	1
            	　
          

          
            	우울
            	.455***
            	-.426***
            	.738***
            	1
          

          
            	M
            	2.590
            	3.160
            	2.264
            	2.041
          

          
            	SD
            	.599
            	.535
            	.378
            	.507
          

          
            	왜도
            	-.622
            	-.452
            	.162
            	.326
          

          
            	첨도
            	.585
            	.915
            	.735
            	.100
          

        

        
          
            **p<.01, ***p<.001.
										 
          

        

        

      

      
        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만 한다(MacKinn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217, p<.001), 부모역할스트레스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84, p<.001). 또한, 우울에 대한 코로나19 스트레스의 총효과는 β=.386(p<.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부모역할스트레스가 투입되면서 우울에 대한 코로나19 스트레스의 직접효과는 β=.195(p<.001)로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이, 부트스트랩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3>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F
              
              	
                R2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부모역할스트레스)
          

          
            	상수
            	1.703
            	.089
            	19.061***
            	41.448***
            	.117
          

          
            	코로나19 스트레스
            	.217
            	.034
            	6.438***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우울)
          

          
            	상수
            	-.464
            	.120
            	-3.862**
            	224.860***
            	.591
          

          
            	코로나19 스트레스
            	.195
            	.033
            	5.948***
          

          
            	부모역할스트레스
            	.884
            	.052
            	17.088***
          

        

        
          
            ***p<.001.
										 
          

        

        

        
          <표 4>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β
              
              	
                se
              
              	LLCI*
              	ULCI**
            

          
          
            	총효과
            	.386
            	.043
            	.302
            	.470
          

          
            	직접효과
            	.195
            	.033
            	.130
            	.259
          

          
            	간접효과
            	.191
            	.032
            	.208
            	.437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3.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β=.493, p<.01)에,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우울(β=.884,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β=-.099, p<.05)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87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높여 우울을 증가시키지만,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경로
              	
                β
              
              	
                se
              
              	
                t
              
              	
                F
              
              	
                R2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부모역할스트레스)
            	　
            	　
          

          
            	상수
            	1.941
            	.371
            	5.226***
            	44.215***
            	.300
          

          
            	코로나19 스트레스 → 부모역할스트레스
            	.493
            	.139
            	3.550**
          

          
            	사회적 지지 → 부모역할스트레스
            	-.047
            	.111
            	-.428
          

          
            	코로나19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부모역할스트레스
            	-.099
            	.042
            	-2.357*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우울)
            	　
            	　
          

          
            	상수
            	-.464
            	.120
            	-3.862***
            	224.860***
            	.591
          

          
            	코로나19 스트레스 → 우울
            	.195
            	.033
            	5.948***
          

          
            	부모역할스트레스 → 우울
            	.884
            	.052
            	17.088***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087
            	　
            	.038
            	-.160
            	-.007
            	　
          

        

        
          
            **p<.01, ***p<.001.
										 
          

        

        

        
          
          

          <그림 2>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모형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사회적 지지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M–1SD, M, M+1SD 수준에서 모두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저집단, 중집단 및 고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이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은 부모역할스트레스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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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
          
          

        

        
          
            
              	　
              	사회적 지지
              	
                β
              
              	
                se
              
              	
                LLCI
                *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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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스트레스
            	M-1SD
            	.206
            	.031
            	.142
            	.263
          

          
            	M
            	.160
            	.026
            	.107
            	.209
          

          
            	M+1SD
            	.113
            	.035
            	.042
            	.180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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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은하 외, 2021; 박이슬, 2021; Ettman et al., 2020; Russell et al., 2020)의 결과와 일관되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성현, 2021; 배은정, 2021; Kerr et al., 2021)를 뒷받침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부모들로 하여금 역할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고 자녀와 함께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부모들은 스트레스(Brown et al., 2020)와 심리적 건강(Russell et al., 2020)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있는 부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취약하다고 보고한 Russell 등(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녀와 가족의 안전과 안녕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가 어머니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정 정서를 유발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의 선호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은 양육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의 강도를 높이고 만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임을 입증해준다.

      둘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부모역할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박성덕·서연실, 2016; 양진희, 2016; Lu et al.,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및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를 부여하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강민주 외, 2020; 김종두·오가영, 2018)와 사회적 지지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권다영·강승희, 2021; Zysberg and Zisberg, 2020)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Ren 등(20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사회적 지지가 코로나19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가중되는 부모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요인이 됨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위기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제도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를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산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 외로움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Harrison 등(2021)의 연구와 흐름이 같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증의 위험이 63% 낮음을 보고하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상의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밝혀낸 Grey 등(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는 주요 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완화를 돕고 심리적 안녕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가정 내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호소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어머니 대상의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확충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스트레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들의 경우 우울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녀의 돌봄기관 및 학교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가정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실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심리방역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이완 프로그램,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인지·정서 프로그램 및 전화 상담의 확충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역지침을 지역 단위 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생활 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물질적 도움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개인의 안녕을 보호해주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 돌봄지원서비스나 돌봄수당 등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저소득가정 등에게 더욱 취약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포괄하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단위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및 양육코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료수집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 표집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기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 변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탐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에 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과중된 부모역할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부모역할스트레스 자체를 우울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코로나 19하에서의 부모역할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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